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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수입기업 “고유가로 패가망신”
페타코 부도 이후 등록말소․영업정지 줄줄이 … 실제영업 10여사 불과

고유가 사태의 여파로 석유 수입기업들의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석유 및 정유업계에 따르면, 2003년 10월 국내 최대 석유 수입기업인 <페타코>의 부도를 시작으로 정부의 

원유관세 차등화와 고유가 사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석유사업법에 규정된 민간비축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수

입기업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

석유사업법은 석유 수입기업에는 수입 또는 내수 판매물량의 40일분에 해당하는 재고를 의무적으로 비축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제품 가격이 폭등하면서 의무비축물량을 채우지 못하는 수입기

업이 급증하고 있다.

국내 최대의 벙커C유 수입기업인 <휴론>이 자금난으로 의무비축 물량을 채우지 못해 5월부터 영업정지되

는 것을 비롯해 역시 의무비축 물량을 채우지 못한 <오일코리아>도 3월 말 산업자원부에 등록말소를 신청했

다.

또 중견 석유수입기업인 K도 고유가 사태 장기화에 따른 채산성 악화를 견디지 못해 조만간 영업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규모가 작은 2-3개 기업이 폐업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입기업들은 2003년 7월 정부가 원유와 석유완제품의 관세차를 2%에서 4%로 늘린 뒤 가격경쟁력 악화로 

고전하다가 2003년 말부터 지속된 고유가 사태의 여파로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폭등세가 지속되자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2003년 10월 페타코 부도 이후 석유 수입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여신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자금 확

보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재 국내에는 40여개 수입기업이 등록돼 있으나 고유가 사태가 본격화된 2003년 연말 이후 사실상 영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라 4월 말 현재 실제 석유 수입기업을 하고 있는 곳은 10여개 안팎에 불과한 실정이다.

석유업계 관계자는 “1997년 석유 시장이 자유화된 이후 우후죽순처럼 증가하면서 한때 국내 석유 시장 점유

율의 10%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던 석유수입기업들이 고유가 사태 장기화 등으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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